
2008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희년 

메시지 1 
희년과 그리스도 

성경: 눅 4:18-19, 9:20, 22, 24:26 

I. 희년이란 우리가 속박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노예 노릇에서의 해방과 우리의 영적 
장자권을 누리는 것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다—레 25:8-17. 
A.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해는 희년으로 예표된 신약 시대로서, 죄의 포로 된 
데서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죄의 속박 아래 억눌렸던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누리는 때이다—눅 4:19, 사 49:8, 고후 6:2. 

B. 희년의 선포는 칠월 십일, 속죄일에 있었다. 이것은 희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근거한 것임을 가리킨다—레 25:9. 

II. 누가는 희년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복음을 썼다—4:18-19. 
A. 4장에서 전한 희년의 개념이 누가복음의 다음에 나오는 모든 장들을 지배한다. 
B. 우리는 누가복음 5장부터 24장에 기록된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된 희년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  

III. 희년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9:20, 24:26, 마 16:16, 요 20:31, 
요일 2:22, 5:1. 
A.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 즉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다—마 16:16, 단 9:26. 
1.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무, 그분의 위임에 따른 주님의 칭호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위격에 따른 그분의 칭호이다—요 20:31. 

2.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위임을 가리킨다—
눅 9:20. 

B.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분이 없이는 희년이 있을 수 
없다—4:18-19, 9:20. 
1.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떠나서는 참된 희년이 올 수 없다—24:26. 
2. 이분은 오실 때 희년을 가지고 오셨다. 사실상 그분의 오심 자체가 희년이다—

1:69, 2:11, 30, 19:9. 
C. 희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시다—골 2:9, 1:12-

13. 
IV.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그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과 그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본성의 연합—은 희년을 위한 것이다—눅 1:32-33, 35, 4:18-19. 
A. 주 예수님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삶을 사셨다—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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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러한 삶은 희년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 삶이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데로 이끄는 삶이기 때문이다—
19:1-10. 

C. 사람-구주의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그분의 역동적인 구원을 위한 그분의 
자격과 기본적인 요인으로 조성된다—1:31-33, 35, 2:20, 40, 3:6, 19:9. 

V. 주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의 사역이었다—4:18-19. 
A. 주 예수님은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19절. 
B. 사람-구주께서는 우리를 속박에서 희년 안으로 구원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희년의 
자유와 누림과 만족과 안식 안으로 구원하신다—13:10-17. 

VI. 희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다—9:20, 22, 23:26-43, 24:6-7, 26. 
A.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22:53, 23:44-46, 24:26. 
1.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분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각종 속박에서 
해방하시기 위한 요구를 이루셨다—히 9:12, 롬 3:24, 엡 1:7, 골 1:14. 

2. 골로새서 2 장 14 절-15 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난 
싸움을 묘사한다.  
a. 하나님, 그리스도, 악한 천사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연관된 활동들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때에 십자가가 우주의 
중심이었다—14-15절. 

b.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애쓰고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14절. 

c. 동일한 때에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좌절시키려는 공격으로 분주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전쟁이 있었다.  

d.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악한 천사들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공개적으로 수치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기셨다—15절. 

3.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다—히 2:14. 

4.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반역의 기반이 흔들렸고, 땅에 
속한 사탄의 왕국의 요새들이 깨뜨려졌고, 죽음과 음부의 세력이 정복당하고 
굴복되었다—마 27:51-52. 

B.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우리를 신성한 유업—우리의 누림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도록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데로   
이끄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전 15:45하, 고후 3:17. 

C.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어 우리를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분의 부활은 긍정적으로 우리를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데로 이끌었다—
이것이 희년이다—눅 24:26, 골 2:14-15, 1:12-13. 


